












































































9월 달은 필리핀에적응하기위한시간을보냈다. 이 과정에서 ‘라온아띠란무엇인가?’라는질문을마음속으로

계속해서생각하고있다. 아직 이 답을얻지못 했다. 언젠가이 답을얻을것이라는것을믿고, 천천히이 답에대

해서생각을해보고자한다. 

여기에서의생활은한국에서의내생활과는달리천천히그리고조급하지않게보내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조금더 나만의의미를찾기 위해서노력을하고있는중이다. 

9월 8일에필리핀마닐라공항에도착을하고첫 순간부터많은일이있었다. 일단, 마닐라공항에도착을하고

나서수화물을받는과정에있어서캐리어손잡이가부서지는일이있었다. 이 일이불행의징조였는지, 그 후에

우리는국제미아가되는일이발생했었다. 공항 출국장에필리핀 YMCA 관계자분이바로계실 줄알았는데, 그

러지않고조금더 나아가서다른곳에계시는바람에한시간동안분주하게 Kuya Pabs와 연락을하는등 조금

은 두려운마음과설레는마음으로이난관을헤쳐나간것 같다. 이후 우리는숙소에잘 도착했고, 필리핀 Y에서

3일동안 오리엔테이션과마닐라시내를구경하면서잘 지냈었다.

우리는본격적으로생활을하게될 'Naga'라는지역으로 10시간동안덜컹덜컹거리는벤을

타고도착했다. 한국으로돌아갈때, 다시 반복해야한다는사실이좀 두렵기는하지만말이다. 

첫 Naga에서의생활은불안정의연속이었다. 아직도일정의불안정함이있기는하지만

말이다. 그래도이불안정함을안정함으로바꾸기위해서열심히노력중에있다. 

이 과정을즐기려고하지만마냥즐기기는어렵다. 그래서인지한국에서의생활을



그립기도하고, 내가 소중하게생각하는사람들을보고싶기도하다. 이뿐만아니라, 우리의안전이라는이유로

조금자유롭지못했던삶이나를괴롭게만들기도했다. 마치 내가살고있는곳이 ‘창살없는감옥’이라고느껴지

는때가종종있었다. 혼자만의시간이필요해서잠깐산책을나가려고해도누군가가같이가야하고, 그럼이과

정에서에너지를채우기위해서혼자만의시간이필요했던것인데또 다시에너지를소모하게되는이러한과정

이 더욱나를힘들게만들기도했다. 그래도서로가신뢰를쌓고난이후에는혼자서밖으로나갈수 있는기회가

주어지고있다. 다만, 장소가정해져야하는문제가있기는하지만... 그래서혼자서한 번은일탈을꿈꾸며 1시

간 동안걸어서시내로나가기도했었고, 필리핀의교통수단인 Jeepney도 다른이들없이도전해서성공하기도

했었다. 이러한일탈의과정이나에게는조금더 필리핀문화에적응할수 있도록도와주고있는윤활제같은요

소가되고있다는생각이든다. 또한, 언어의다름에서오는불편함이나에게는조금많이버거웠다. 지금도버겁

기는하지만말이다. 이러한불편함과다름에서오는고통들이나를성장시켜주는요소들이되고있다. 

이곳에서생활을하다보면, 한국에서의국내훈련이많이생각난다. 그래서그 생각들을가지고,

조금은다르게생각을해보고긍정적으로생각을해보려고노력은하지만행동과내생각을

직접적으로변화시키기에는아직나에게는힘든과정이다. 

그래도마냥필리핀에서의생활이힘들지만은않다. 내 이름을기억해주고불러주는동네

꼬마친구들, 그리고나를찾아서이곳을방문해주었던친구등서로를기억하기시작

하는사람들이많아지고있어좋기도하다. 이뿐만아니라, 내 인생의버킷리스트였던



‘외국에서머리자르기’를실행하기도하고, 내가 선망했던외국문화를직접경험을하는때에는설레고행복한

마음이내 마음속을꽉 채워주기도한다. 또한, 아침마다장을보러갈때 행복해진다. 아침 시장의분주함과항

상가면반갑게맞아주시는시장상인들그리고이분들이잘계시고있는지확인을할때 오는마음의편안함이

나를행복하게만들어준다. 그리고우리를담당해주고계시는 Kuya John이 한번씩 Naga의 유명한곳을데려가

주시고, 드라이브를같이할 때에는그 동안쌓였던스트레스가풀리고다시나에게또 다른하루를시작할수 있

는 용기와힘을불어넣어주고있으시다. 또한, 필리핀에서생활을하면서나의취미를찾게되었다. 바로 ‘요리’를

하는것이다. 요리를하고난 이후에내가만든 음식을맛있게먹어주는사람들을보면, 요리하는과정에서오는

지침이사라지고행복해졌다. 이렇듯나에대해서그동안알지못했던것들을하나하나알아가는과정이좋은것

같다. 이뿐만아니라끊임없이내 자신과이야기하고싸우는과정또한아주많이힘들기는하지만나에게많은

가르침과깨달음을주고는한다. 내가 하고자하는것이욕심은아닌지, 내가 소비하는행동이

적절한것인지, 내가 말이나행동을적절하게하고있는지, 국내훈련때들었던강의내용인

‘날라리봉사’가 안되게하는방법은무엇인지그리고 ‘중심인이아니라주변인’으로살아갈

수 있는방법은무엇이있는지등 많은생각을조급해하지않고충분히생각을하고답을

내리고자노력하고있다. 그리고이러한생각을같이해주는좋은팀원들이 내 곁에

있어감사하다는생각이든다. 앞으로의남은기간들이두렵기도하지만설레는마음이

더 크다. 그래서앞으로의삶의기대가된다. 






